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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도 ‘약(藥)’을 사용한다

약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

이 아니다. 식물에서는 통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

는 성분을 찾았고 뱀에게서는 뱀독을 치료하기 위

해 혈청을 추출했으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

을 만드는 데 성공해 왔다. 하지만 이런 자연 유래 

성분이 각종 병원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아

는 것은 인간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.

11일‘서울신문’이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스얼러

트 8일자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, 중국 하

이난사범대의 생태학자 양칸차오 박사가 이끄는 국

제연구진은 중국에 널리 서식하는 섬참새의 일종

(russet sparrow·학명 Passer cinnamomeus)이 둥

지 속 기생충을 줄이기 위해 쑥속 식물(학명 Ar-

temisia verlotorum)을 일종의 예방약으로 쓰는 것

으로 나타났다.

사실 케냐의 코끼리는 임신하면 출산을 촉진하기 

위해 특정 잎을 먹는 등 몇몇 포유류도 건강상 이유

로 식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전부터 알려졌지만, 

조그만 참새가 식물의 약용 효과를 아는 듯이 행동

하는 모습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들 섬참

새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 등에도 널

리 분포한다.

연구 제1저자이기도 

한 양 박사는“중국

에서는 룽촨제라는 

명절 때 주민들이 대문 

앞에 쑥을 매달았는데 

이들 참새도 비슷한 시

기에 쑥잎을 둥지

에 넣어두는 것으

로 확인됐다.”고 설

명했다.

연구진은 섬참새의 이런 행동이 쑥속 식물에 기

생충을 막아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데서 

기인한다고 생각했다.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실제 쑥

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. 실험에

서는 둥지로 만든 상자 2개를 1세트로 48세트를 설

치했다. 그중 한쪽에는 대나무 잎 5g, 나머지 한쪽

에는 쑥 잎 5g을 넣어놨다. 그 후 각 둥지에 모여

드는 섬참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다.

관찰 기간 각각의 둥지에는 대나무 잎이나 쑥 잎

을 매일 추가하거나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, 참새 

자신이 둥지에 가져온 쑥의 양을 측정했다.

그 결과, 참새들은 가능한 한 야생 쑥이 자라는 곳 

근처에 있는 둥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, 둥지 속 

쑥이 부족한 만큼 싱싱한 잎을 모아 가져오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또 쑥이 충분한 둥지에는 기생충 수가 

적다는 사실도 밝혀졌다.

이에 대해 연구 공동저자인 호주 그리피스대의 생

태학자 윌리엄 피니 박사는“둥지 속 기생충을 줄

여줌으로써 어미 새는 건강한 새끼를 낳고 새끼 새

가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막을 수 있다.”

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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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쑥을 모으는 섬참새의 모습.

▲ 중국인들은 룽촨제라는 명절 때 대문 앞에 쑥을 매달아

 놓는 풍속이 있다(왼쪽). 쑥을 넣은 참새 둥지의 모습,


